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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유화 파업 100일째 “장기화”
임금협상 입장차이 팽팽 … 울산공장 노조는 불법투쟁 감행도 불사

코오롱유화 울산공장 노조의 파업이 100일째를 맞으며 장기화하고 있다.

2009년 10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이 여의치 않자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벌인 코오롱유화 울산공

장 노조는 2월26일 파업 100일째를 맞으면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

이지 않고 있다.

화학기업 가운데 파업 100일을 넘긴 사례는 울산에서는 K화학(137일)에 이어 2번째로 알려졌다.

2월25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, 코오롱유화 울산공장 노사는 2009년 7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왔지만 접

점을 찾지 못해 10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.

노조는 10여 차례 이상 가진 협상에서 기본급 8.83% 인상을 요구했으나 코오롱그룹은 2009년 임금동결이

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오롱유화도 임금을 인상해줄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.

최근 노조 대표가 코오롱유화 대표와 서울 본사에서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코오롱 측의 임금동결 입장이

재확인됐다.

노조는 “회사가 최근 6년간 매년 최고의 성과를 경신했고 2009년에는 981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3

년째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다”며 “기본급을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주변사업장의 동결분위기와 경제위기

를 핑계대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노조는 100일 동안 최대한 인내하며 합법적인 틀에서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100일을 기점으로 합법, 불법 가

리지 않고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.

2010년 들어 조합원이 18명에서 3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파업 참여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.

이에 코오롱유화는 전체 종업원 97명이 기존 4조3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3조3교대로 바꿔 운영하면서 생산

차질을 최대한 막고 있다.

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분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2/25>


